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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물아홉번째 이야기

Spiritual War against the Media

스마트폰이 다음세대를 접수했습니다. 그놈의 숫자 ‘1’로 인해 카톡의 노예처럼 지내는 아이들 천지입니
다. 1이 없어지지 않으면 없어지지 않는 대로, 없어지면 없어지는 대로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공부하다 
틈날 때 카톡하는 게 아니라, 카톡하다 틈나면 공부하는 격입니다. 페이스북의 친구 같지 않은 ‘친구’, 딱

히 좋아하지도 않는 ‘좋아요’ 숫자에 조바심 냅니
다. 국내 기숙형 대안학교에서는 스마트폰을 못쓰
게 해서 자퇴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한 통계
에 따르면, 미국인이 평균적으로 하루 2,617회 
정도(의식적/혹은 무의식적으로) 스마트폰을 터
치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회의 석상에 ‘꺼진’ 
스마트폰을 놓기만 해도, 회의 집중도가 떨어졌다
는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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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빈도와 지배력으로 인한 중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게임
과 유튜브를 통해 아무 통제 없이 흘러 들어가는 폭력과 음란의 파
도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학교 폭력과 왕따 문제는 
집단 카톡방을 통해 심화,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악성 댓글 
작성자가 놀랍게도 초등학생인 경우가 많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TV에서는 사람에게 인기를 얻으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무
의식 중에 주입합니다. 인기를 얻기 위해서는 잘생기고 예쁘고 웃
겨야 합니다. 성형을 하는 것은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이 된 지도 오랩니다. 물질만능과 외모지상이라는 
다림줄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믿음과 거룩은 아주 뜨뜻미지근하고 멋없고, 맥 풀리고 뭣 모르는 옛날 고
랫적 얘기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생각하는 사람들, 특히 미디어의 영향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은 다음세대를 위해 무언가 
대응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 가족의 미디어 원칙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만 14세(중2)
까지 절대로 핸드폰을 가질 수 없다. 식사 시간에는 미디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잠들기 전에는 TV를 시
청할 수 없다. 스티브 잡스의 뉴욕 타임즈 인터뷰도 유명합니다. 아이패드가 나왔을 당시 뉴욕타임즈 기
자가 잡스에게 물었습니다. “자녀들은 아이패드를 좋아하나요?” 잡스가 답합니다. “자녀들은 아이패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집 안에서 디지털 사용을 일정부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물었습니다. “생각의 
힘은 독서와 대화를 통해 자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소위 IT 문명의 발상지이자 허브인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발도
르프 초등학교 얘기도 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이 
학교는 구글 등 IT 회사에 다니는 직원들이 학부모의 70%를 차지
합니다. 대표적 특징은 무엇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 곳에선 핸
드폰과 컴퓨터는 물론 TV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학습 목적의 검
색도 불가입니다. 교사들도 칠판에 분필로 판서를 해가며 가르칩
니다. IT 업계에 종사하는 한 학부모가 이유를 설명합니다. “어릴 
때 컴퓨터를 안배우면 디지털 시대에 뒤진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컴퓨터를 다루는 것은 치약을 짜는 일만큼이나 쉬워요. 하지만 창의력은 그렇지 않습니다.” 
온 세상을 접수한 디지털 문명의 설계자들은 아는 겁니다. 자신들이 뭘 만들었는지를. 

기독교 대안교육이라는 특별한 윈도우를 통해 지난 1년 동안 다음세대를 바라보면서, BEE에 계신 여러 
믿음의 선배들께 긴급 기도 제목 올리는 마음으로 그 현장을 스케치해 올립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다음
세대는 지금 현재 스마트폰으로 대변되는 디지털 미디어에 가위눌려 있습니다. 손은 스마트폰에 묶여 있
고, 마음과 생각은 돈과 인기와 폭력과 기술이라는 우상에 송두리째 빼앗겨 버렸습니다. 세상의 똑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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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자신들과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이 ‘괴물’과 거리를 두고 더 센 기술을 개발하는 데 박차를 가하
고 있습니다. 아예 사이보그를 만들고, 죽지 않는 불멸을 이룰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복음이 지금처럼 무기력해 보이는 시대는 또 없을 것입니다. 생각하는 기계의 
시대가 곧 온다는데 생각하지 않는 어른들로 자라고 있는 다음세대의 믿음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은 뭐 없을까요. 기도 부탁 드립니다.  

(글: 최승호,편집: 이경주)

BEE 소식

• 니카라과의 대형 교회인 호산나교회에서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재생산이 활발하게 일
어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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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최승호는... 

20년 조금 넘게 이 회사 저 회사 다니며 월급 받고 잘 살았습니다. 작년
부터 대안교육에 대한 큰 소망을 품고 멋지게 해보려 했으나, 잘 안되고 
있습니다. 미디어가 가진 많은 긍정적인 면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상에, 
특히 다음세대에 미치는 좋지 않은 영향에 대해 대안을 모색 중입니다. 
많은 선배님들의 중보 부탁드립니다.


